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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2009년 매출 1조원 목표
그룹 창업 48주년 맞아 초일류기업 도약 … 경영방침 inno-BR 수행

보령그룹(회장 김승호)은 2009년 세계적인 수준의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10

월4일 발표했다.

보령그룹은 10월4일 용산구 원남동 보령빌딩 17층 대강당에서 그룹 창업 48주년, 보령제약 창립 42주년 기

념식을 가졌다.

김승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에 더욱 집중해 책임경영과 시스템경영을 통해 업무효

율성을 높이고 선진문화 창출에 노력하는 것을 행동지침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보령그룹은 중장기 경영방침 <inno-BR>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 Toyota

의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해 이윤을 향상시키는 TRS(Total Profit System)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령그룹은 1957년 김승호 회장이 종로5가에 보령약국을 설립하면서 태동했으며 1963년 보령제약을 창립해 

본격적으로 제약산업에 진출했다.

이후 유아용품 전문기업 보령메디앙스,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기업 보령바이오파마, 건강기능식품기업 보령, 

방문판매기업 보령수앤수, 커뮤니케이션기업 킴즈컴, 정보통신기업 BR네트콤 등 모두 7개 계열사를 설립해 종

합 건강 서비스 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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